
“설땅 잃어가는 정밀·소재산업”
1⃞ ' 9 2화학산업 전망Ⅰ

•정밀화학산업 정책방향

•정밀화학산업

•특수 엔지니어링 플래스틱

2⃞ ' 9 2화학산업 전망Ⅱ 1 7호( 1월1 5일자 게재)

•석유화학산업 문제점과 해결방안

•석유화학 수급현황 및 전망

•플랜트

9 2년을 맞이하는 한국 화학산업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.

9 2년 한국 화학산업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석유화학산업, 기술부족·마케팅부족으로 외

국 수입품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는 정밀화학·소재산업 등 각 분야별로 풀어야 할 과제가 누적

해 있다.

특히 석유화학산업은 무리한 신·증설 및 국제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, 신·구간 및

업·다운간의 갈등해소 문제, 일본 종합상사들의 물량 및 덤핑공세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

강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.

또 석유화학산업계는 양적성장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고부가가치·소량다품종의 정밀화학산

업 및 신소재산업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며, 이 분야의 기술·시장개척에 주력하는 것만이 치열한

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.

지난 9 1년 일부 정밀화학산업 국산화 작업이 진행되자 다국적 화학기업의 무차별 덤핑공격으로 유

아단계의 정밀화학산업은 걷기도 전에 열병을 앓고 있으며,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등 소재산업도 독

과점 기술선의 가격·물량공격으로 진통을 겪은 해였다.

9 2년 정밀화학산업은 다국적기업 및 중국·인도 등의 저가정책에 대응, 일부 제품의 국산화 추진하

에 면역성을 갖추기 위한 경영·기술·투자(자본·인력) 측면의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

지적된다.

또 소재산업은 특수 엔플라 등 신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·시장개척에 주력, 일시적 장사속이 아

닌 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9 2년은 위기에 선 한국 화학산업이 진일보하여 자립의 길로 진입하느냐, 선진화학기업에 안방을 내

주고 눈치나 보는 더부살이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.

본지는 9 2년 한국 화학산업의 위치 및 전망과 관련, 1월1일자에는 정밀화학산업 및 소재산업, 1월1 5

일자에는 석유화학산업 및 플랜트산업에 관한 특집을 두번에 걸쳐 게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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